
<부록 > 오쿤의 法則을 이용한 失業率 展望

< 要 約 >

□ 실업률변화와 성장률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Okun ' s

Law )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의 실업률을 전망하여 보

면, 올해는 6.4%, 내년은 5%대 초반의 실업률이 추정됨.

우리 나라에 있어 약 30년간( 71년부터 98년) 성장률과 실업

률의 추세는 경제가 1% 성장하면 실업률은 약 0.28%포인트

하락하는 관계를 보여 왔음.

이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80년 이전은 성장 1%에 실업

률 0.17%포인트 하락, 81년 이후는 성장 1%에 실업률 0.32%

포인트 하락하는 관계를 보여 근래에 올수록 경제성장에 대해

실업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도 80년 이후 경기변동에 대해 실업률이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관행을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정책적 방향과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국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97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근래에 올수록 경기에 대한 실업률의 민감한 변화가 외국의

경우와 같이 해석될 수는 없음.

이는 다른 부분(단시간 근로자비율의 증가, 성과금제 도입을

통한 임금유연성 증가 등)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한

결과로 잠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1 . 우리나라 오쿤 (Oku n )係數의 推定



□ 미국경제학자 오쿤(Okun)은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실

증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음을 발견(오쿤의 법칙, Okun ' s

Law ).

- Y를 실제 총생산, YN은 잠재적 총생산, 그리고 UN은 자연실업률이라

하면

Y N - Y
Y N = 2 .5( U - UN )

이 식의 의미는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는 잠재적 총생산에 대

한 현시점의 총생산의 증가율을 2.5배 증가(또는 감소)시킴을 의미.

여기서 계량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은 근

사치로 표현하면,

Y N

Y N - Y
Y

= U 로 표현되고

위 식을 재구성하면,

Y
Y

= Y N

Y N - U 나타낼 수 있음.

여기서 Y / Y 은 총생산의 증가율(성장률)을, 그리고 Y N / Y N은

잠재적 총생산의 증가율(잠재성장률)을, 그리고 U 는 실제 실업률

의 증감(Ut - Ut - 1)을 나타냄.

또한 잠재성장률( Y N / Y N )은 단기에는 일정하다 볼 수 있음으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Y
Y

= - U

이를 우리 나라에 적용시켜 추정하여 보면, 1971년과 1998년 사이에 위

회귀식은 아래와 같이 상수항 7.5과 추정계수 -3.6(오쿤계수, Okun's

law coefficient )의 안정적인 관계가 도출이 됨.



Y
Y

= - 0 .0364 U + 0 .0751 ……… (1)

(8.65) (19.6) ( )는 t값을 의미, R2 = 0.74

따라서 1971년과 1998년 사이의 우리 나라 잠재성장률은 약 7.5%로

추정되며,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GDP는 3.6% 감소하는 실업

률과 GDP성장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관계는 역으로, GDP가 1% 감소하면 실업률은 이전 연도에

비하여 0.28%포인트 상승하게 됨을 의미함 (오쿤 계수의 역수, 이하

β로 표기 : 실업수준변화에 따른 성장률변화를 나타내는 계수 ) .

2. β계수(오쿤係數의 역수 )의 國際比較

β계수의국제비교를위하여 1980년을전후로시기를분류하여회귀분석을하여보면

아래와같음.

1971년에서 1980년 기간은 식 (2)에서와 같이 잠재성장률 7.8%와

β는 0.165가도출되어 1% 성장시실업률은 0.17% 감소하는관계를보여줌.

Y
Y

= - 0 .0605 U + 0 .0775 ……… (2)

(4.79) (10.85) ( )는 t값을 의미, R2 = 0.74

1980년에서 1998년 기간은 식 (3)에서와 같이 잠재성장률 7.5%와

β는 0.315가도출되어 1% 성장시실업률은 0.32% 감소하는관계를보여줌.

Y
Y

= - 0 .0317 U + 0 .0745 ……… (3)

(8.53) (18.8) ( )는 t값을 의미, R2 = 0.82

국가별 차이

먼저 국가별로는 <표 1>과 같이 미국이 0.4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일본이 0.2% 내외로 가장 낮고 영국과 독일은 그 중간에 위치.



그 이유는 해고의 관행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평생직장 개념에 따라

경기침체기에도 해고를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며,

미국은 경기변동에 따른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이고, 영국과 독일은

해고관행이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표 1> 국가별 β계수의비교

국 가 1960∼1980 1981∼1994

미 국 0.40 0.47

독 일 0.27 0.42

영 국 0.17 0.49

일 본 0.15 0.23

한 국 0.17 0.32

주 : 한국은 '71년에서 '80년, '81년에서 '98년까지의 기간임.
자료 : 외국은 Blanchard, Macroeconomics (1997) , p.363.
한국은 직접계산.

분석시기별 차이

그러나 80년대 이후 β값은 모든 나라에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70년대 석유위기이후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나라

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강도 깊게 추진한 결과로 해석됨.

특히 영국은 대처 집권시기인 80년대 이후 계수의 값이 이전에 비하여 3

배 이상 상승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계수의 값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식 고용관행이 80년대

이후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우리 나라 경우는 80년대 이전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일

본보다는 높으나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보임.

그러나 우리 나라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책적으로 추구한

시기는 97년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β값이 높아진 결과를 노동

시장 유연성제고 정책 시행의 결과로는 보기 힘듦.

우리 나라에 있어 β값이 80년대 이후 높아진 이유는 해고의 관행을

제외한 다른 부분(단시간 근로자비율의 증가, 성과금제 도입을 통한

임금유연성 증가 등)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한 결과로 잠정

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 오쿤係數를 이용한 失業率 展望

오쿤의 법칙을 이용하여 올해의 실업률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보면 약

6.4%로 추정 가능함.

98년 성장률 - 5.8%와 97년 실업률 2.6%, 식 (3)의 계수를 이용(최근

의 추세를 이용하기 위하여)하면 98년 추정실업률은 4.5%, 같은 방

법으로 99년 추정성장률 7.5%와 98년 실제실업률 6.8%를 이용하여

99년 실업률을 추정하면 4.4%가 계산됨.

여기서 98년의 실제 실업률(6.8%)과 추정실업률(4.4%)에는 약 2.4%

포인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차이는 경제성장률의 저하만

을 반영하는 오쿤의 법칙에 의한 추정실업률(4.5%)에 1998년 기업의

구조조정결과로 발생한 연평균실업자 21만명(총 실업자의 14.4%) 등

이 추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99년의 실업률 전망에도 오쿤의 법칙을 이용한 추정실업률

4.4%에 99년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결과 등으로 발생한 실업률을

약 2%포인트 추가한다면( 99년 4월 현재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는

17.5만으로 전년동기의 약 75%임) 약 6.4% 정도의 실업률로 전망이

가능.



2000년의 실업률은 같은 방식으로 2000년의 경제성장률을 6% 정도로 가

정하면 위의 추정방식에 따라 5% 정도의 실업률을 전망할 수 있음.

그러나 2000년에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면, 실업률은 5%보

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음.

(유경준 )


